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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포

0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제사장들의 반문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0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대답

0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0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

14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